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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네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4회를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다.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종로구 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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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사진가(street photographer)의 가슴에는 방랑이라는 DNA가 각인되어 있다. 딱히 정한 곳 없어

도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방랑과 비슷한 말로 방황이 

있는데, 둘은 의미가 좀 다르다. 방랑은 정한 곳은 없지만, 일정한 목표를 갖고 배회하는 것이다. 방랑 

시인, 방랑 가수, 방랑 기자 같은 말이 그래서 나왔다. 하지만 방황은 목표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갈

팡질팡하며 헤매는 것을 말한다. 좋은 피사체를 찾아내고 멋진 구도를 고민해야 하는 사진가에게 방황

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주말에 방랑 사진가가 된다.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 그중 자주 가는 

곳이 서촌이다. 서촌은 경복궁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인왕산 아래 자리한 나지막한 마을이다. 한옥, 

적산가옥, 오래된 골목길 등이 남아 있는 정겨운 동네다. 서쪽에 병풍처럼 버티고 있는 인왕산 때문에 

해가 일찍 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른 오후에 벌써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그런 서촌에 

최근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오래된 계단을 오르내리며 서촌 사람들의 생활 미학과 

삶의 흔적을 기억장치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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